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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 사례

초상권 침해 사례

   A신문사는 KT&G가 판매하는 담배에 암모니아 성분이 첨가되었고 담배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KT&G의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
있다고 보도했다.

   KT&G는 암모니아 성분을 첨가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, 담배가격은 정부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제조업체가 가격 
인상을 위해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  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암모니아 성분의 첨가제 사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,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
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.

■ 담배 성분 및 가격인상 관련 의혹보도, 정정 및 반론으로 조정성립

   B방송사는 알루미늄 포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인터뷰와 함께 알루미늄 포일의 문제점을 보도했다.

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알루미늄 포일의 제조과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촬영한다고 속이고 인터뷰를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
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
  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.

■ 촬영 목적을 속인 인터뷰 보도,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

독자마당

이번 달에는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대립되는 입장을 다룬 정기세미나 기사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.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가
운데 인권침해 역시 쉬워지는 현 세태에서 초상권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. 하지만 범죄사건 등 불가피한 경
우에 한해서는 초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,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(장희지)

‘불편하고 귀찮은 캠핑, 그래도 떠나는 이유ʼ라는 글 잘 읽었습니다. ‘캠핑ʼ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인거 같아요. 지친 심
신을 위해, 가족들과의 추억을 위해, 업무와 일에서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. “집 떠나면 고생”이라는 말이 있죠. 그걸 알면서도 
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자연과 소통하며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가질 
수 있다는 것. 그게 바로 캠핑의 묘미가 아닌가 싶네요. (양성규)

판례토크 ‘우리에게 범인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는가’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. 저는 범죄자에게도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
으며, 무분별한 범죄자의 신원공개가 범죄자의 가족들은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보도는 
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범죄자가 범행을 되풀이 할 경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원공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
습니다. 특히 아동 성폭행범들은 출소 후에도 추가범죄를 일으키는데, 이런 범죄자들에게 인권보호를 운운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이
상론이라고 봅니다. 물론 ‘어떤 경우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가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. (이응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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